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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parenthood of mothers of 
early school-age children, with emphasis on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aspects of 
parenthood.    
Methods: Nineteen mothers whose children were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During the 
interview, mothers were asked to speak freely about their experiences as parents of early-school 
age children, including parenting beliefs, parenting behaviors, and emotional experiences related 
to parenting. Thes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in a thematic way using 
MAXQDA.     
Results: Using qualitative methods, five major themes were emerged: (1) Recognizing the role of 
parents as a supporter of growth; (2) recognizing parenthood of the present generation that 
imposes expanded roles to mothers; (3) co-parenting of early school-age children and marital 
relationship; (4) co-existence of different parenting styles based on specific mother-child 
interaction situations; (5) experiencing a wide spectrum of emotions including anxiety, guilt, and 
depression, as well as happiness.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e unique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aspects of 
parenthood experienced by mothers with early school-age children. Results of this study can fill a 
gap in our understanding of parenthood of mothers when their children entered into the new 
developmental stage of middle childhood. The results could also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parent edu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 programs.

Keywords : parenthood, early school-age, parenting belief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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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모됨(parenthood)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부모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부모됨을 정의할 때 

특히 강조되는 것은 자녀의 생산, 양육, 교육 및 보호와 같은 

넓은 범위의 의무적 측면이나(Bigner & Gerhardt, 2014), 전 생

애적 관점에서 부모됨은 이미 성인기에 도달한 부모 자신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개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모로서

의 역할임이 보고되고 있다(Demick, 2002). 부모됨을 통해 부

모는 부모역할에 수반되는 기쁨, 좌절, 자신감, 두려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자녀의 발달이 진행됨에 따

라 부모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도전들에 맞서 새로운 능력

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직면하게 된다(Bornstein, 2002; 

Umberson, Pudrovska, & Reczek, 2010). 

부모됨은 성인의 다음 세대를 육성하려는 발달적 욕구로도 

설명되어 왔으며(Erikson, 1963), 대다수의 우리나라 성인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으로 인식해

왔다(J. Park, 2014). 이와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부모됨은 어려

운 경제 여건, 맞벌이 가정의 증가, 교육비의 증가, 지나친 경

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고충들로 인해서 어려운 것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Y. Park, Choi, Yang, Na, & Kim, 2005; Woo, 2013), 

특히 사회경제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유지

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커다란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

도 초래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은 5.9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16), 자

녀를 원하지 않는 미혼남녀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고, 기혼 여성 중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

반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성인기

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겨 왔던 부모됨에 대한 인식이 흔

들리는 이 시점에 실제 부모가 된 어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

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됨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됨을 이해하는 데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Galinsky, 1981). 자녀의 발달단계 중

에서도 학령 초기는 아동이 공교육 과정에 진입하는 시기로 

아동은 또래관계의 확장 및 다양한 과업 수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Doh, Lee, Kim, Choi, & Lee, 2011). 부

모 또한 자녀의 이전 발달단계인 유아기와 비교하여, 이 시기

에는 아동이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책임감 및 독립심을 기르

도록 새로운 양육방법을 사용하고, 자녀의 학교생활 및 확대

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다

양한 역할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시기이다(Collins, 

Madsen, & Susman-Stillman, 2002; Ha & Jang, 2010; S. J. Kim 

et al., 2015). 이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안녕감을 관련시켜 살

펴본 연구(Nomaguchi, 2012)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학령기 

자녀의 부모들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 비해 유의하

게 더 낮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및 더 높은 우

울감을 보고하였다. Nomaguchi (2012)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녀의 학령기에 들어 증가하는 부모-자녀관계 갈등(inter-role 

conflict)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흔히 느끼는 역할부

담(role-overload)보다 부모들에게 심리적으로 좀 더 커다란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

령기 아동들은 학습지, 학원 및 과외를 포함한 사교육에 대다

수 노출되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고 아동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고 있어(Woo, 2013), 현 우리 사회 학령기 부모들의 부

모됨 경험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부모됨 경험과 관련하여 학령 초기를 포함한 학

령기 부모의 새로운 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안녕

감을 다룬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기는 하나, 주 양육자로서

의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학령 초기 부모됨 경험에 관해 살펴

본 국내외 연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들

은 주로 예비 부모로서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 및 부모로서의 

전환 경험(Belsky, Ward, & Rovine, 1986; Delmore-Ko, Pancer, 

Hunsberger, & Pratt, 2000; Pancer, Pratt, Hunsberger, & Gallant, 

2000; Won, 1989) 또는 영아기 및 유아기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 인식 등(Hudson, Elek, & Fleck, 2001; S.-E. Lee & Park, 

2012; S. Y. Park, 2005) 주로 어린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유아기를 지나 새로운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

는 학령 초기 아동의 부모들이 부모됨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

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또한 자녀

의 여러 발달단계에서의 부모역할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대

부분 부모됨 경험에 접근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신념을 비롯

한 인지적 특성, 양육행동 및 정서적 특성 중 일부에 초점을 맞

추거나(Newberger, 1980; Nomaguchi, 2012; Pancer et al., 2000; 

Umberson et al., 2010), 부모됨 경험과 아동 및 부모의 적응 또

는 양육환경적 특성과의 선형적 관계를 다룬 양적 연구에 초

점을 두었다(Bos, van Balen, & van den Boom, 2004; Repokari et 

al., 2006; Rholes, Simpson, & Friedman, 2006; Wood, Desmar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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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gula, 2002). 이러한 연구 경향은 상호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인지, 행동, 정서적 체계를 지닌 개인으로서의 부모

됨 경험(Dolan, 2002; Lench, Flores, & Bench, 2011)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는 가족체계 내에서 

개인의 발달을 살펴본 많은 기존 연구들 또한 상호적 영향력

을 밝히고자 일방향적이고 선형적인 양적 연구의 한계를 종

종 드러내는 경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Crosonoe & 

Cavanagh, 2010).   

부모됨 경험과 관련하여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양육신념

은 부모역할 인식, 아동에 대한 관점과 기대, 자녀양육의 목표 

및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관점을 포함한, 아동과 부모에 

대한 광범위한 신념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됨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Bugental, 1992; Cohen, 

2004; Doh, 2012; Sigel & McGillicuddy-De Lisi, 2002). 이러한 

부모의 인지적 구조는 부모가 자신의 경험 및 환경을 해석하

고 정서적,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일관적 경향성을 형성하므

로(Haight, Parke, & Black, 1997; Newberger, 1980), 부모됨은 

물론, 나아가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Clarke-Stewart, 1988; Goodnow, 2002). 부모의 양육신

념은 부모가 성장기에 경험한 양육,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등 다양한 체계의 영향으로 형성된다(Bornstein & Cote, 2006; 

S. Choi, 2015; Harkness & Super, 1996; Ko, 2001; Ok & Kim, 

2015). 부모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념

을 갖고 있는 경우 세대 간 전이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

지만(Simons, Whitbeck, Conger, & Chyi-In, 1991), 동시에 세

대 간 차이를 낳기도 한다. 예컨대 젊은 어머니 세대와 그들의 

어머니 간에는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성 및 독립성에 대한 관

점에서 문화적 비연속성이 발견되기도 한다(W. Lee & Hyun, 

1999). 특히 자녀 양육관에 대한 전국적 조사(Korea Institute of 

Childhood and Education, 2008)는 우리 사회에 자녀양육에 대

한 다양한 신념이 혼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신념들

이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다수의 조사대상 부모는 자녀의 성취와 

성공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거나 어느 정도 있다

고 대답했으나,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과반수이상이 부모가 자

녀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자녀가 주도하는 방식이 옳다고 응답

함으로써, 현실적인 부모역할과 이상적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과반수에 가까

운 부모들이 자녀의 기가 꺾이지 않도록 원하는 것을 제지하

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함과 동시에, 잘못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도 과반수이상 동의하여, 혼재된 신념들이 부모

됨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양육신념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

리적 경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는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부모에 대한 

신념과 그에 비견한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Abidin, 1992; Sigel & McGillicuddy-De Lisi, 

2002). 특히 자녀가 학령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

의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불안과 학업 수행에 대해 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모 스스로 자녀의 적응을 도울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기 적응이 추후 학교적응과 발달

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Jung 

& Ji, 2006; I. J. Kim & Lee, 2005).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는 모두 부모의 주관적 인식 및 

태도와 같은 인지구조에서 비롯되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므

로, 이러한 개념들을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살펴

보는 것은 부모됨 경험을 적절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Crnic & Low, 2002). 

부모됨 경험의 행동적 측면인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는 보다 직접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통제했

던 영유아기와 달리 자녀와 책임감을 분담하고 자녀의 자율

성 증진을 강조하는 등 달라진 부모로서의 역할 인식을 가지

고 새로운 양육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Maccoby, 1980). 이

와 동시에 부모의 반응적이고 온정적이며 민주적인 양육행동

은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발달 결과에 여전히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Collins et al., 2002). 양육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선행 연구들(Abidin, 

1992; Kochanska, Kuczynski, & Radke-Yarrow, 1989; Sigel, 1985)

을 통해 입증되었으나,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양육신념 외

에도, 아동의 특성, 부모의 성격, 양육지식의 정도, 부모의 경

제적·직업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Crnic 

& Low, 2002; 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 Rowe, 2008), 학령 초기 부모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하여 주양육자인 어머니들이 부

모됨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찬

가지로,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일

치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부모공동양육

(co-parenting; Doh, 2012) 또한 양육행동적 측면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부모됨 경험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이는 부모공동양육이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의 부담 및 스

트레스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나아가 부모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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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Cowan & McHale, 

1996). 

한편, 부모로서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행복감, 우울감 등

은 부모됨 경험의 정서적 측면에 속한다. 관계 안에서 경험되

는 정서는 관계의 특성과 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경험에 대한 장기적 기억 형성을 돕고, 긍정적·부정적 행

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알려진다(Dix, 1991; Dolan, 

2002). 부모역할로 인한 정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질 및 바람

직한 양육행동을 위한 동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며(Laursen 

& Collins, 2009), 부모됨 경험을 이해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은 부모인 성

인과 자녀가 없는 성인을 비교하여 부모역할이 성인의 안녕

감 및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는 일관적이지 않다. 부모인 성인이 자녀가 없는 성인보다 행

복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Nelson, Kushlev, English, Dunn, & 

Lyubomirsky, 2013)과 부모역할이 반드시 부모의 긍정적정

서와 안녕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들(Ambert, 

2001; S. J. Kim et al., 2015; Montmayor, 1983; Nelson, Kushlev, 

& Lyubomirsky, 2014)은 다소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후

자의 경우, 연구자들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및 사회문화

적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한다. 특히 부모의 행복감 상승은 자녀의 출생 직후의 기간

에 한정되며(Myrskyla & Margolis, 2014), 어린 아동의 부모들

이 부모됨에서 겪는 어려움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있고(Hoffenar, Balen, & Hermanns, 2010), 자

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자녀 간의 반복적인 부정적 상호작용

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우울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Patterson & MacCoby, 1980).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로서의 

역할긴장을 경험하고(Collins et al., 2002), 부모-자녀 간 갈등

이 이전 시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Nomaguchi, 2012) 학

령 초기 어머니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

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의식주를 공급하기 위

해 많은 금전적 지출을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만족감, 

어머니의 우울과 연결되고(Jackson, Brooks-Gunn, Huang, & 

Glassman, 2000; Zimmerman & Easterlin, 2006), 교육수준이 높

은 부모들일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role captivity)이 더 크다는 점에서(Nomaguchi 

& Brown, 2011), 학령 초기 부모들의 정서적 경험을 가족 내 

환경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주 양

육자로서의 부모됨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양육신

념을 포함한 인지적 측면, 양육행동을 포함한 행동적 측면, 그

리고 긍정적 .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정서적 측면을 통합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공교육으로의 전환기에 속한 학령 초

기 자녀의 부모로서 다양한 역할 긴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인식을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심층적으로 탐색

하였다. 

연구문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

에서 부모됨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

년 자녀의 주 양육자인 19명의 어머니들로, 눈덩이 표집방법

을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범위는 만 33-41세로, 평균 연령은 37.95세(SD = 2.66)이었

다. 어머니들은 모두 기혼 상태로 전업주부와 취업모는 각각 

12명(63.2%)과 7명(36.8%)이었다. 취업모 가운데 4명은 전일

제, 3명은 반일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자녀수는 두 명의 자녀

를 둔 경우가 14명(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자녀가 3명

(15.8%), 세 자녀와 네 자녀가 각각 1명(5.3%)이었다. 학령 초

기에 속하는 자녀의 특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17명(89.5%),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가 2명(10.5%)이었으며, 남아와 여아는 각각 11명(57.9%)과 8

명(42.1%)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3명(15.8%), 첫째가 7명

(36.8%), 둘째가 8명(42.1%), 셋째가 1명(5.3%)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모됨과 관련된 반구조화된 면접을 위해 부모됨 

경험의 인지적 측면인 양육신념, 행동적 측면인 양육행동, 정

서적 측면인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과 불안감 등을 포함하여 

연구주제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연구진

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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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통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12월에 1회의 개별 

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

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연구진의 지인 중 초등학교 1, 2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

명한 후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경우, 

이들을 통해 눈덩이표집법을 사용하여 추가 연구참여자를 모

집하였다. 연구참여자가 확정된 후에는 전화로 면접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였으며, 면접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위

하여 어머니의 거주지나 거주지 인근의 조용한 장소를 이용

하였다.   

심층면접은 아동학을 전공한 4명의 박사급 연구원과 1명의 

박사과정생에 의해 실시되었다. 각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접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라포(rapport)

를 형성하기 위해 간단한 대화로 면접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본 면접은 

사회인구학적인 정보를 포함한 배경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시

작하였다. 사전에 계획된 질문들 외에 연구자는 면접 중에 답

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질문들을 추가하였으며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들

은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에 대한 관찰을 병행하였으며, 후에 

분석을 위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록할 만한 비언어

적 행동이 있을 때 메모를 활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전사본에는 머뭇거림 혹은 웃음과 같은 연구 참가자의 정서

를 이해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들을 기록하여, 분석과정에

서 면접의 정서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였다. 면접 시간

은 1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은 연

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후 분석을 위하여 전사하였다

(Wolcott, 2001).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내용을 전

사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 석

사과정생들이 면접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D Age Working status Num. of children
Target child

Grade Gender Birth-order

1 40 PT 4 2 G T 
2 41 NW 3 2 B S 
3 40 NW 2 2 B S 
4 34 NW 2 2 B F 
5 34 NW 2 2 G F
6 37 NW 2 2 G F 
7 38 NW 1 2 G O
8 41 NW 2 2 G S 
9 40 FT 2 2 B S

10 37 FT 1 2 B O
11 38 NW 2 1 B S 
12 40 NW 2 2 B S 
13 33 NW 2 2 G F 
14 40 NW 2 2 B F 
15 36 NW 2 2 G F 
16 41 FT 2 1 B S 
17 36 PT 2 2 B F 
18 35 PT 1 2 B O
19 40 FT 2 2 G S 

Note. N = 19. NW = non-working; PT = part time; FT = full time; G = girl; B = Boy; O = only child; F = first-born child; S = second-born 
child; T = third-born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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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한 후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는 연구참여자별 A4 용지 

9-21쪽(M = 14.76, SD = 4.13) 분량이었다. 자료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

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연구참여자의 전사 

자료를 MAXQDA상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메모 기

능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됨에 대한 생

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개방적 태

도를 가지고자 노력하며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 기능을 이용하여 면접내용을 대

변하는 의미단위를 찾아내었고(줄단위분석), 유사한 의미단

위들을 묶어서 단어나 주제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두 번째 단계에서 도출한 하위주제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유사한 주제끼리 주제묶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묶음을 유목화 혹은 대주제로 분류

하였으며,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전사자료 원본의 내용을 검토

하여 확인하고 재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로서

의 역할 인식: 성장의 조력자’, ‘어머니 역할이 커진 나의 세대 

부모됨에 관한 인식’,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양육과 

부부관계’, ‘학령 초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의 혼재’, 그리고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의 스펙트럼’과 같은 다섯 가지 대주제

가 추출되었다. 

연구의 타당도와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타당도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적절

하게 분석되고 기술되었는지를 의미한다(Ganeson, 2006). 이

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reswell과 Miller (2000)

의 제안에 근거하여 동료 검토(peer review)와 연구참여자 확인

(member checks)을 실시하였다. 동료 검토에는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뿐 아니라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이 참여하

여 연구방법, 의미, 해석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으며, 연구참여

자 확인을 위하여 연구참여자 중 2명에게 분석 결과를 검토하

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절차, 비밀보장, 면접 자료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연구동의

서에 명시하였다. 연구동의서에는 연구에 참가하기로 동의하

였더라도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다. 동의 획득 시 2부의 동의서를 준비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2부 모두에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연구참여자에게 

고유 대체 번호를 부여하였다. 

연구결과

부모로서의 역할 인식: 성장의 조력자

본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령기에 들어선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

게 개입하거나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의 삶을 이끌어나가기 

보다는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

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영

유아기와 달리 학령기에는 아동이 독립심을 기르도록 학교생

활 및 또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할 수 있도록 돕고, 적성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가 커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도움도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최대한 저의 생각은 내 생각을 얘한테 많이 넣지 말자가 되

게 생각이 있거든요. 걔가 살 사회랑 제가 살아온 사회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런 도덕적인 건 그

렇겠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선 본인이 찾았으면 좋겠단 생각

이 강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는 범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죠. (개별면접, 

ID 04, 2015년 12월 21일)

부모...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게 어느 정도만 옆에서 뭐랄까.. 도와

주는 역할? 그냥 도와주고 그냥 같이 갈 수 있게 동반자인 존재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말고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깊

숙이 들어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방관해서 아이를 또 나쁜 

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만 있는 존재만 돼도 좋을 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힘든 것 같아요. 자꾸 아이한테 생각은 

늘 이렇게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별면접, ID 10, 

2015년 12월 19일) 

일단은 아이를 잡아끄는 부모보다는 뒤에서 밑받침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

든요. 아이가 키우면 키울수록 ‘내 그릇만큼 밖에 못자라는 것 같

다.’, ‘부모 그릇만큼 밖에 못자라는 것 같다.’, ‘내가 좀 더 큰 그릇

이면 좋았을걸.’ 지금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지금은. 초2 

엄마가 되기 전에 좀 더 내 그릇을 초2 엄마로서 그릇을 키워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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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좀 미리 

그릇이 큰 부모가 되어서 (개별면접, ID 17, 2015년 12월 23일) 

어머니 역할이 커진 나의 세대 부모됨 경험에 
관한 인식

생활에 바빠서 자상하지 못했던 부모세대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바쁘게 살았던 

세대로 회상하였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한 참가자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대부분 생업에 바빴

고, 교육 및 양육에 대해서는 방관자였다고 기억하였으며, 자

신의 부모세대에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은 경제적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 

세대에서 보편적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바쁘셔서 저한테 지금. 

어릴 때 기억은 그렇게 많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뭘... 저를 케어

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골에서 자랐고, 저 혼

자 친구들과 놀고 혼자 잘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때는, 지

금 자라서 보니까, 부모의 손길.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별면접, ID 02, 2015년 12월 23일)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클 때 그다지 크게 뭘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회사 가거나 돈 벌어오고 대부분의 아빠 같은 

게 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고... 뭐 양육에 대해서는 그

다지 크게... 그런 것 없었던 것 같아요. (개별면접, ID 10, 2015년 

12월 19일)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바빠

서 가정에 무심한 편이었다고 회상하는 한편, 어머니는 대가

족을 부양하는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

녀가 많거나 조부모 및 친인척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

양하느라 생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상황을 인

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학령기에는 부모에게 세심한 관심과 

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 했

다고 회상하였다. 

저희 엄마는 그런 무관심한 한량처럼 자기만 아는 남편과 애 여

섯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됐던 거예요. 농

사짓는 분이시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농사를 혼자 다 

하실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고. 그 대신 저희 애들한테는 하나에

서 열까지 챙겨주지는 않으시니까 독립심, 자립심 이런 걸 제 입

장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

었고. 그래서 저희 엄마 하소연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주로 하는 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버리

지 않고 이렇게까지 키워준 건 대단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개별면접, ID 19, 2015년 12월 23일)

뭔가를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라니까 아

빠한테는 떼를 쓰면 안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엄마는 그렇게 힘

들게 아등바등 버티니까 엄마한테도 뭔가 부탁을 하면 안 되고. 

(개별면접, ID 03, 12월 18일)

부모세대와 달리 자녀와 밀착된 학령기 부모역

할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부모세대가 생활에 바빠서 세심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

는 부모역할에 소홀했다면, 현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

에게는 이전 세대보다 다양한 부모역할이 요구된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교육적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교

우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등 자녀의 학습 및 생활에서 부

모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 양육자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이로 인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었다.  

 
차이점은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일을 하셨으니까 제가 스스

로 뭔가 정보를 찾아야 됐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려웠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걸 알려주고 보여 주거든요. 이 

중에서 네가 찾을 수 있을 거다.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엄

마 아빠보다 좀 더 가까이서 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일하고 계시니까 전 혼자서 뭔가 해

야 됐었죠. 밥이든 뭐든 생활을 혼자 했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개별면접, ID 04, 2015년 

12월 21일)

네. 부담감이 많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도 제가 자랄 때

는. 엄마가. 엄마라는 존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많

이 영향을 끼쳤나 라는 생각이 많고. 저는 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엄마의 역할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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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저만할 때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계

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지만. 같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 집에 가서 있다가 오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세대는 그나마 그래도 조부모랑 같이 자란 환

경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엄마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 하는 것도 지금은. 그때는 대가족 문

화여서 엄마가 아니어도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서 

그 분들도 양육자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또 핵가족이고 아빠들

은 너무나 바빠서. 아빠들이 좀 주변을 보면. 그런. 아이들 양육에 

되게 많이 발 벗고 나선 아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반면 저희 남

편은 정말 참여도가 저조한 남편이다 보니까. 저의 엄마의 역할

이 아주 커진. 정말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 부담스

러운 거죠. 엄마의... 네. (개별면접, ID 02, 2015년 12월 23일)

그들의 학령기에 부모들이 수행했던 역할보다 더욱 자녀에

게 밀착된 부모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기 자녀에

게 필요한 교육적 의사결정은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었으며 이

로 인해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과거에

는 생활에 바쁘고 부양해야 할 가족구성원이 많아 자녀들의 

교육에 제한적으로 개입하였으나,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로 

가족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부모들의 교육열이 과열되면서 교

육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머니

가 느끼는 부담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머니가 느끼는 학

령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 참가한 

전업주부와 취업모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영유

아기만큼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역할의 요구가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학습지도가 필요한 학령 초

기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면서 어머니들

은 이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기는 거는 제가 해야 하니까 더 일

찍 일어나서 일찍 애들 깨우고, 6시 반 정도에 깨워서 밥 먹이고 

부랴부랴 저도 준비해야 하니까 갔다가 또 애들 학교 끝나면 또 

전화 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어디 가고 있고. 그니까 일을 하면

서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퇴근하고 나서 아

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하고 이게 다 제 일이니까. 그렇다고 남편

이 책임감 있게 같이 끼어들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정 

안되면 부탁을 하는 거고 그 쪽에서 일이 없으면 해주는 거고 아

니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개별면접, ID 09, 2015년 12월 19일)

아빠는 온전히 그냥 놀아라 이런 입장이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혹시라도 조금 잘못하면 엄마 책임 이렇

게. 완전 너 때문이야 이건 아니지만. 자기가 터치 안하는 만큼 자

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개별면접, ID 13, 2015년 12월 22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부모역

할이 자신에게 집중된다고 인식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역할과 자아실현 사이에서 갈

등하던 한 어머니는 결국 재택근무를 선택함으로써 부모역할

을 위해 자아실현 욕구를 유보하였으나, 일을 포기한 만큼의 

보상이 양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령 초기 자

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수행은 때로는 자아가 요구하는 

욕구와 상충하면서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고, 취업모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아이 양육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지금 뭐 어떻

게 보면 두 가지 아니 세 가지지. 아이 양육도 하지 엄마로서의 역

할도 하지 지금 뭐 집안에서 부인으로서 역할도 하는 것도. 또 어

떻게 보면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잘할 수만은 없는데 지금 일단은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재

택을 채택한 것도 아이 양육을 우선을 두고서 채택을 했잖아요. 

제가 내 일을 포기할 만큼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할 만큼 이게 제

대로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개별면접, ID 10, 2015

년 12월 19일)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양육과 부부
관계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역할 수행과 부부관계는 상호관계가 

있으며,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수행은 부부간 갈

등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어

머니들 중에서 배우자가 주중에 양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3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취업모였다. 대부분의 아

버지들은 주말에 놀이를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남

편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기 때문에 현재 참여하는 수준에 만

족한다고 응답한 전업주부는 3명이었다. 부모공동양육은 아

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

임을 지며, 함께 노력해가는 양육의 과정을 말한다(J. Park, 

2015). 부모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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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참여에 관한 양적 연구(Yee, 2008)에 따르면, 직접적 

돌봄, 양육적 역할, 그리고 자녀 교육 및 지도는 어머니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실외놀이와 외출 등 활동 위주의 양육, 정서적 

지지나 보호 등은 부모공동양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으

며, 본 연구에 의하면 학령기에도 아버지의 역할은 활동 위주

의 양육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일엔 거의 시간 못 보내죠. 원래 사람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

는 사람이라. 그래도 저녁 때 들어오면... 하루 평균은 낼 수가 없

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틀어서 한 3-4시간. 근데 이제 

3-4 시간인데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주로 셋

이 TV 시청을 하죠. 그런데 대신 주말에는 애 아빠가 활동적인 사

람이니까 많이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캠핑도 자주 가고 뭔가 

공연이 있으면 같이 보기도 보러도 가고 그래요. (개별면접, ID 

03, 2015년 12월 18일) 

요즘에 많이 하는 건 야구놀이. 집에서 일요일에 하루 정해놓고 

아빠가 계속 공 던져주면 애들이 치고 점수 매기고요. 공기놀이

도 하고 날 좋을 때는 나가서 계속 인라인 타고, 배드민턴 치고 그

리고 저희 동네 놀이터가 흙 놀이터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이 나서 놀이터를 같이 나가면 벤치에만 앉아있고 “너네끼리 놀

아라” 거든요. 근데 계속 흙으로 같이 놀아주고 구름사다리를 도

전하기를 한다든가. 같이 놀아주는 스타일이에요. 학습적인 것은 

많이 안 봐주고요. (개별면접, ID 17, 2015년 12월 23일)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 참가한 일부 어머니들은 부모

공동양육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토로하

였다.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에 불만족하다고 말한 연구참여자

들은 무심했던 배우자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 물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발

생하게 되어, 지지적 부모공동양육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ID 

03 연구참여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보다 배우자로서의 역할

을 우선하기를 바라는 남편과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역할이 

우선이라는 자신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ID 

02 연구참여자는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

만을 토로하였으며, ID 13 연구참여자는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이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부들은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학습이 

시작되면서 역할 긴장이 가중되는 학령 초기 부모역할이 상충

하면서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의 양육참여

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일부 어머니들을 제외하고, 배

우자의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불만족

하며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양육참여는 

주말 몇 시간의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

며, 어머니와 공동양육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소수에 불과하

였다.   

애 아빠는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저랑 많이 힘들었던 

거죠. 저는 모든 에너지를 아이한테만 우선은 쏟고 아이가 커지

면 그 때 신랑하고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신랑은 젊을 때 결

혼해서 젊어서 좋을 때 부인하고 같이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했었던 사람이죠. (개별면접, ID 03, 2015년 12월 18일) 

외출을 하려고 챙기다 보면 남편은 도와주지를 않아요. 어디 같

이 외출하는 거는 돌잔치, 결혼식, 뭐 이런 거 밖에 거의 없었어

요. 워낙 바쁘다보니까 같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는 

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가더라도 제가 데리고 가고. (개별면접, 

ID 02, 2015년 12월 23일)

놀아주는 건 잘 놀아줘요. 제 의견이 없어요. 그냥 몸으로 놀아주

고 하는 거 본인이 놀아주고 싶어서 할 때. 예를 들면 핸드폰 게임

을 해요. 아이들 앞에서만 하지 말아라. 본인 스트레스 해소 하는 

건 좋은데 애들 앞에서만 하지 말아라.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

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데. 그런 입장이에요. 애들 앞에서 술 먹

지 말아라. 술은 먹는 거다 음식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대

화를 해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안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에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부딪

힐 때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깊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워낙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

기를 해요. 그 때는 막 이렇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지난 다음에 엄

마의 생각이 이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된다고 했

지만 그건 좀 달랐던 부분이라고 얘기해줘요. 많이 힘들어요. 애

들 보는 거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지금. (개별면접, ID 13, 2015년 

12월 22일)

학령 초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의 혼재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 중에서 8명은 자신의 양육행동 유

형을 민주적(3명), 권위주의적(4명), 혹은 허용적(1명) 유형으

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11명의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양육행

동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일관되지 않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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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였다. ID 12 연구참여자는 상황에 따라 학령 초기 자녀

를 대하는 양육행동이 달라진다고 말하였으며, ID 16 연구참

여자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민주적인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적인 방법도 쓰려고 하다가. 강압적인 방법도 쓰고. 단호하

게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일관성이 떨어지나요, 좀? (개별면

접, ID 12, 2015년 12월 21일) 

권위주의적인 거요. 굉장히 민주적인 척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사

람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민주적인 척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

로 애들을 끌고 가요. 결국은 권위적이더라고요. 저는 민주적으

로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개별

면접, ID 16, 2015년 29일) 

특히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학습으

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학습과 관련해서는 평상

시와 달리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처럼 ID 10 연구참여자는 자녀들이 

방과 후에 가정에 돌아오면 놀이 전에 어머니 스스로 정해놓

은 학습량을 숙제처럼 하도록 학습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

나 자녀가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을 때 자녀와의 갈등상황

이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ID 07 연구참여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에게 허용적이지만 학습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달

리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자녀가 초

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자녀와의 갈등이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율성을 기초로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학습지도에 있어서는 자녀의 학습량을 정하고, 매일의 학습량

을 확인하며 계획대로 자녀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

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습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늘 할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저는 좀 네가 놀더라도 이거를 다 해놓고 맘 편히 놀아라 주의인

데 아이는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엄마는 나는 왜 맨날 안 돼? 놀면 왜 맨날 안 돼? 이

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그 얘기를 해야 돼

요. 너는 이거를 해야 되고 네가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며 이걸 하

겠니? 졸린다고 자겠지 아니래요 자기는 안 그런대요. 그런데 너 

이때까지 네가 해왔던 행동을 보면 넌 항상 그랬어. 제가 항상 그

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기보다는 늘 저의 

플랜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거죠. (개별면접, ID 10, 2015년 12월 

19일) 

저희 아이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고 싶

다면 그러면, 웬만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 해줘요. 뭐든지. “엄

마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가던 길에 하고 “뭐가 먹고 싶어.” 그

러면 다 해주고. 공부하는 면 빼고는. (중략) 너무 화가 나면 얼마 

전에는, 밖에다가 책가방하고 책하고 싹 다 버렸어요. 저희 애보

고 나가라고. 그런데 자기를 내쫓지만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른 애들은 나가서 책하고 가방을 주어왔을 텐데 저희 아

이는 주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만 내쫓지 말아 달라 그래요. 

(개별면접, ID 07, 2015년 12월 22일)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학령기 자녀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과 학습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양육하는 것

을 부모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위

하여 학령 초기에 학습 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자율성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환하

면서 과도기에 있는 학령 초기에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을 형

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나, 단시간에 생활습관이 독립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자율적 습

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우선 엄마가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

서 자립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 하는 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

리더라고요 (개별면접, ID 13, 2015년 12월 22일)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물이라

든지 학교 숙제라든지 그런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적으로 학교는 늦으면 ‘지각했네.’ 하고 뛰어가야 된다는 거. ‘늦으

면 늦을 수도 있지.’가 아니고 ‘오늘 학교에서 뭘 준비하라고 했는

데 내가 못했어. 좀 일찍 가야겠어.’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건 자기

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면접, ID 19, 2015년 12

월 23일)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율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

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며, 일관된 양육행동을 하

고 있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ID 0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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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는 이러한 혼란 때문에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있었

고, ID 09 연구참여자는 학습지도와 관련한 자신의 일관성 없

는 양육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학령 초기 자녀

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서 유아기와는 

다른 양육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맞는 건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

말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어’라는 걸 엄마가 느

낄 때까지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별면

접, ID 03, 2015년 12월 18일)

그런데 그걸 다급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날 학

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까지 한두 시간 비면 그때 숙제를 하는 거

예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그래서 그때 가끔 생각나는 게 안 

하고 그냥 혼나 보기도 해야 한다고 해서... 뒀다가 어쩔 때는 뭐

라고 했다가... (개별면접, ID 09, 2015년 12월 19일)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의 스펙트럼

부모로서의 원초적 기쁨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부모로서 느끼는 기쁨은 자녀와

의 신체적 접촉과 즐거운 대화에서 오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생성되었다. 학령 초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은 존재 자체로 느껴지는 충족감과 영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처럼 안아주고 이야기 나누는 일상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ID 01 연구참여자와 ID 17 연구참여자는 자녀들의 존

재만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어머니들은 

자녀의 긍정적 정서를 공유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른들과는 다르게 진짜 금방 또 싸우다가도 되

돌아서면 엄마 사랑해 하고 한 번 안아주면 또 풀리고, 그런 게 되

게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 같아요. (중략) 애들은 그냥 한 번 안아

주고, 꼭 안아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

게 좋기도 하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꼭 안아준

다는... 항상 안고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런 걸 항상, 이게 넷이

다 보니까 어디에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힐링이 되니까.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애 안고 자는 게, 자면

은 다 풀리기도 하고 더 잠이 잘 오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개별면접, ID 01, 2015년 12월 17일) 

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했다. 되게 신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애가. 그런 거 보면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가 즐거워서 기뻐

서 얘기할 때? 그럴 때 ‘그래 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개

별면접, ID 04, 2015년 12월 21일) 

제가 불면증이 있거든요. 잠 안 오면 애들 옆에 가면 그나마 편해

요. 그래도 좀 수면상태랑 아닌 상태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그

래도 편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애들이 되게 나를 편하

게 해주는 존재구나.’ 하는 거 하고요. 또 애들하고 간식 같은 거 

밥 먹으면서 애기 주고받고, 재잘재잘거릴 때. (개별면접, ID 17, 

2015년 12월 23일)

우울감의 원인이 되는 경제력

본 연구에 참가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양육

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

히 교육비가 증가하는 학령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할 때 이

에 대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군 등

의 물리적 교육환경 뿐 아니라 사교육 제공 등에 대한 압박감

을 느끼는 일부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고 우울감

을 느끼고 있었다. ID 01 연구참여자는 부모로서 자녀가 원하

는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을 때 부모역할의 스트레

스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ID 02 연구참여자는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ID 02의 연구참여자가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원

인이 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스트레스는 이제... 그렇죠. 애들한테 해주지 못하는 

거? 애들 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많다보니까 

다 해주지 못하는 부모 심정? 네. (개별면접, ID 01, 2015년 12월 

17일) 

저도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너무나 지쳐있어

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남편이 또 그랬어요. 도대

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경

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그랬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대

로 또. 집안... 살림이나 이렇게 보면 또 제대로 안 되어있고 그러

거든요. 그냥 아이들 보내고 그냥 오전이. 그냥 멍하게 있게 돼요. 

(하다못해) TV를 보거나 뭐 그러면. TV도 안보고. 그냥 일은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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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잡히고. 그게 몇 년 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개별면접, ID 

02, 2015년 12월 23일)  

부모로서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괴리에서 

오는 자책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학령 초기 자녀를 위한 양육행

동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역할에서 벗어날 때 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ID 15 연구참여자는 자녀를 훈

육하면서 경험하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ID 10 연

구참여자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부모로서의 양육신념과 다를 

때 느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차이를 느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저하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양육효능감의 저하는 외부

의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ID 18 연구참여

자는 외부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듣게 될 

때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체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행

동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 평가보다는 외부에서 보이는 자녀에 대한 평가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말을 하다가 조금 아이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

다가 몇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욱해요 제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

게 되요. 그러다가 매까지 들어요. 근데 이제 혼내고 나서 나중에 

‘아 내가 정말 잘 혼냈어. 너를 위해 잘 혼냈어.’ 이런 마음을 가졌

으면 잘 혼내는 건데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

가 화풀이. 육아 힘든 거를, 둘째한테 힘든 거를 스트레스를 푸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안하죠. (개별면접, 

ID 15, 2015년 12월 21일)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거 너무 실천이 안 되니까 항상 이론과 행

동이 따로 노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해요. 아는 만큼 실천

이 안 되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키워서 되겠나...’ 이런 생

각도 있고 ‘쟤를 이렇게 키워서 쟤를 뭐를 만들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니까는 딱 정해진 답이 있으면 그거

대로 그 지침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까 좀 나 자신이 어떤 틀을 딱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개척

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개별면접, ID 10, 

2015년 12월 19일)

그래도 남들한테 남들이 우리 아이를 얘기를 했을 때 “괜찮은 아

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오 너희 아이 생각보다 그

렇지 않아. 애 똘똘해. 잘 키웠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잘못 키우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개별면접, ID 

18, 2015년 12월 23일)

정답이 없는 양육에 대한 불안감

자녀양육은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즉, 어머니

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구

체적 지침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ID 04 연구참여자는 학습과 

관련해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지만 부모로서 얼

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선택의 결

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토로하였다. ID 10 연구참여자는 

올바른 양육은 정답이 없으며, 아동의 성향 및 환경에 따라 적

절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

택의 결과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학습이 재미로 다가가기보다 해야 되는 일이라

고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되게 무서

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정말 

다 놓구요.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줬어요. “네가 ‘진짜로 해야겠

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만 하자.” 그랬더니 본인이 선택을 하더라

구요. “대신 네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니가 약속한 

거에 대해선 책임을 져라.” 이건 좀 생활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 거

예요. “약속을 했고 니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해.” 

이건 생활적인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아이도 

본인이 한 말이 있고 그거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좀 선택권도 주면서 놀게도 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중략) 불안은 있죠.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항상 ‘아이한

테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그렇지 않을 정도로 조금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주입

해 주는 게 얘한테 좋은 걸까라는 의구심? 아직 다 크고 본인이 본

인 삶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고 있을 건지

에 대한 약간 불안함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개별면접, ID 04, 2015년 12월 21일) 

내가 맞게 키우는 건지를 모르니까. 얘를 양육하는 이 상황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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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맞는지를 그니까 이 양육은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이 성향도 다 틀리고 집안 환경도 그렇고 다 틀리기 때문에 답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제가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어... 얘한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애를 얘의 의

견만 들어줘서 너무 자기만 아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개

별면접, ID 10, 2015년 12월 19일)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됨 

경험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인지·행동·정서적 측면에서 심층

적으로 살펴보았다. 부모됨 경험의 인지·행동·정서적 측면은 

각각 양육신념, 양육행동 및 양육 시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

장해 가는 학령 초기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모역할을 성

장의 조력자로서 인식하였다. 즉,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입

장에서 바라보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

다. 더불어, 자녀가 부모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

을 키워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

기 전환기에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믿고 지지해 주는 지원

자적인 부모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연구들(Chung, Chung, 

Kim, & Park, 2007; S. J. Kim et al., 2015)과 일치한다. 자녀가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또래관계와 관련

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생활 및 학습습관이나 적응이 단기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음을 지각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

제적인 양육에서는 상반되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S. J. Kim et 

al., 2015), 부모가 인식하는 성장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적절

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

에 적합한 구체적 양육기술을 포함한 부모역할을 학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령기 자녀가 자율성이나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모들 간의 자조모임을 통해 

바람직한 양육관을 확립하기 위한 상호지지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 특히 학교생

활과 관련한 부모의 선택과 역할이 자신의 부모세대보다 더 

커졌다고 지각하였다. 그들의 부모세대는 생활에 바빠서 자녀

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보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활동에, 어

머니는 대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어머

니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의존하기

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독립적인 특성이 강했

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세대가 된 현재는 자녀

의 교육이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서 부모들이 결정해

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습지도와 관련한 영역에

서의 부모역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많

이 경험하였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학

업성취에 관한 측면에서 불안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Huh, 

2014; Chi, 2010)과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이 자녀에게로 세대 간 전이된다는 연구결과들(S.-Y. Park, 

Doh, Kim, & Song, 2014; Song et al., 2014; Simons et al., 1991)

과 다소 상이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의 부모세대는 자녀교육에 비해 경제 활동이

나 가족부양 역할에 더 초점을 두었던 반면, 현대 부모세대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에 대한 역할이 커졌다는 점에서 양

육에 대한 역할이 그대로 전이되지 않고 상반된 모습을 보여 

자녀양육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적, 상황적 변화 측면에서 충분히 해석할 만하다. 

핵가족화나 자녀수의 감소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책임

을 더욱 가중시키고, 특히 주변 부모들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가 현대의 부모역할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부모세대로부터 모델링이 되지 못

한 상태에서 현 사회적 흐름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

습적인 측면에 대한 과중한 의사결정은 어머니들에게 불안감

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의 학

령기 전환에 따른 부모의 새로운 역할 수행과 이에 대한 스트

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령초기는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환기로 환경

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며(S. J. Kim et al., 

2015), 부모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이 시기에 자녀양육

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본 연구에 참가했던 어머니들 중에는 

부모역할과 자아실현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으로 인해 재택근

무를 선택하여 자녀양육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일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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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보상이 양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면

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취업모가 전

업주부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Goldsteen & Ross, 1989)나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들(Sohn, 2012; Um & Yang, 2011)과 유사하

게, 직장 동료들 간에 비공식적인 우정이나 관계 형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때로는 가

정에서 자녀만 바라보던 환경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에서 직장은 정서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이 아

니더라도 전환된 역할에 맞는 어머니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지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

와 동시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어머니 자신의 성인기 발달

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Doh, 2012; J. S. Lee, 2003)에

서 부모로 하여금 부모역할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이 이후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현재 

어머니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공동양육

이나 부부관계 등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보

고하였다. 부모공동양육은 부부가 자녀양육에 대해 지속적으

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일치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함께 양육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긍

정적 발달을 돕는다(Doh, 2012). 이러한 점에서 자녀가 학령

기가 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배우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부모공동양육

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는 부부갈등이나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관심이 자

녀에게로 치우치다보면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하게 되어, 

이 또한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우선적으

로 협조하고 의논해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

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S. J. 

Kim et al., 2015; K. H. Kim & Cho, 2000)과 일치한다. 본 연구

의 참가자들 중에는 배우자가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주중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모역할의 대부분을 어머

니가 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변화되었

지만 양육 참여와 같은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미비하다는 

연구결과(J.-H. Kim, 2005)나 아버지들의 실제 역할 수행이 그

들의 역할 인식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들(S.-E. Choi, 2009; Han 

& Kim, 200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감소에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Jun 

& Park, 1996; Keum & Kim, 2014; S. M. Kim, 2004)이나 자녀

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공동양육이나 아버지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Doh, 2012)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학령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지지

와 더불어 건강한 부부관계가 중요하며, 부모공동양육을 실천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이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어머니들은 학령 초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황에 따

라 양육행동의 혼재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민주적 양육을 한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반수의 어

머니들은 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양육을 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령기 진입과 동시에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

다. 이는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 경험하는 학업에서의 변화

로 인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Nomaguchi, 2012)나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 부모로서 

다양한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

(Ha & Jang, 2010; S. J. Kim et al., 2015)과 일치한다. 즉, 학업

보다는 부모와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는 자녀와 학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 사이에

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업수행

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들(Kee, Shin, & Hong, 2009; J.-A. Lee & Chung, 2012; 

Y.-O. Lee & Lee, 2011)을 통해서도 부모-자녀 간 갈등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평소에는 

허용적이지만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서는 강압적이라는 점에

서 스스로 비일관되게 양육한다고 지각한 점은 매우 흥미롭

다. 이는 최근 언론에 나타난 기사와도 유사한 것으로 교육열

이 높은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생활습관에 있어서는 자율성

을 부여하면서도 교육은 통제하는 면이 있어서 아동들이 행복

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보인다(S. Y. Kim & Noh, 2016). 즉, 유

아기에 비해 학업이 강조되는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통제적인 양

육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학업에 있어 부모의 생각이나 경험을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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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녀의 이후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부모

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험하는 자녀의 좌절감

이 상충할 때, 부모와 자녀 모두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자

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 자신의 정서가 편안하지 않을 때 권

위주의적인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Abidin, 1990; Jun & 

Park, 1996),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Barry, Dunlap, Lochman, & Wells, 2009; J.-H. Kim, 

Doh, Shin, & Kim, 2011)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

모 자신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이나 감정완화 

기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참가

자들의 대부분이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 경험하는 갈등의 주

요인으로 학습을 꼽았고, 자녀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나 올바

른 학습습관과 관련한 지도방법을 알지 못해서 더욱 혼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에게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대한 올바른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

에서 기쁨, 우울, 자책 등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정서적

인 충족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더불어, 양육에 드는 경제적

인 비용에서의 어려움이나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의 괴리에

서 오는 자책감, 정답이 없는 부모역할에서 오는 불안감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들이 부모역할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쁨, 좌절, 두려움 등의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Bornstein, 2002)와 일치한다. 어머

니들은 부모됨 경험자체가 삶의 원천적 기쁨을 제공한다고 보

고하였는데, 이는 부모인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행

복감이 높다는 연구결과(Nelson et al., 2013)나 장애 자녀와 함

께 한 경험의 결과로 삶의 의미가 풍부해졌음을 느낀 연구결

과(H.-J. Kim & Jung, 2014)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

면, 부모됨 경험이 성인기 발달과업에 부합한다는 면(Erikson, 

1963)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의 정서 외

에도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 학군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이

나 사교육의 기회 제공 등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어머니들

은 좌절감이나 우울감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출이 경제

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불만족감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들

(Jackson et al., 2000; Zimmerman & Easterlin, 2006)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 속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인지교육이 자녀양육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사교육이

나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과 함께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사교육의 수나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는 증

가한다는 연구결과들(B. Kim, 2009; J. H. Lee, 2004; S.-H. Lee, 

Doh, Choi, & Ku, 2010)에 기초할 때, 사교육을 보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부모로서의 스트레스를 발견한 본 연구결과는 동시에 

사교육을 너무 많이 받음으로써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

스와 대비되어 좀 더 숙고할 만한 부분이기도 한다. 

또한, 연구 참가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에 대한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괴리가 생길 때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하였다. 다시 말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은 강하나 실천이 되지 않을 때, 죄책감을 경험하거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양육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고, 이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신념, 양

육행동 및 양육효능감의 간의 관련성을 발견한 선행 연구결과

(Seo & Moon, 2008)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건강한 양육신념이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이어 높은 양육효능

감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학령

기로의 진입은 부모들에게도 부모역할의 전환기가 된다는 점

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혼재해 있는 사회에서 

부모들은 오히려 혼란을 겪기 쉽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

에 맞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기와는 달리 학령기로 진입하면서 학업적 

수행이 더욱 더 강조되면서,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자

녀가 학교생활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지각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조력자로서

의 부모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서 부모공동양육의 부재로 인해 주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이 가

중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 일관된 양육행동으로 인해 혼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모로

서의 원초적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 못지않게, 양육의 현실

에서 겪는 우울감, 불안감, 자책감과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정

서 또한 상당하였다. 부모됨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 참가자

들이 인식하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종합해 보건대, 

현 우리 시대의 국가적,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

모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면,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수의 어머니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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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회의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소수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면접과 분

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는 소수의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수차례 면접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12명의 전업주부와 7명의 취

업모를 연구 참가자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취

업여부에 따른 비교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데 다소의 한계가 

있다. 자녀양육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와 취업모의 부모됨 경험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주 양육자

로서의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자 어머니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부모공동양육의 중요성에 근거하건대 후속 연

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

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과 

관련하여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부

모역할의 의미와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

에 대해 탐색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됨 

경험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성인기 

발달과 부부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와 의미는 학령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포함하여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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